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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개최 �‘지방본부 통·폐합, 중앙노사협의회 요구(안)’등 심의·의결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3월 16일(월) 2시, 중앙상무집행 위원회의를 열고 ▲ 2019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 결산 ▲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(안)  ▲규약 개정(안) ▲지방본부 통·폐합(안) ▲2020 년도 1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요구(안)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, 의결했다. 


노동조합은 먼저 제안설명을 통해 201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(안),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(안), 규약 개정(안) 및 지방본부 통·폐합(안) 등 전국대의원 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중점추진사항을 밝히고 이를 원안대로 통과했다. ��4호 안건인 ‘지방본부 통·폐합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김인관 조직1국장은 “한국통신의 민영화에 따른 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가 회사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이어 지면서 조합원수도 5만 조직에서 현재 1만 8천 조직으로 대폭 감소 되었다”고 설명했다. �조직1국장은 계속해서 “그동안 조합원수가 크게 감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12개 지방본부(본사포함)를 유지하는 현 제도는 지방조직간에 조합원수의 극심한 편차와 조직운영에 대한 불균형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”고 설명했다. ��이어 “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12개 지방 본부를 현실에 맞게 7개 지방본부로 개편하여 노동조합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힘차게 재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”고 밝혔다. ��한편 5호 안건인 중앙노사협의회 요구(안)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각 지방본부 지방노사협의회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. 중앙노사협의회는 오는 24일(화)에 열릴 예정 이다. ����










